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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이순재가KBS연기대상을거머쥐었다.KBS

역대최고령대상수상자다.

이순재는 11일오후 9시 20분부터 12일새벽까지

방영된 2024 KBS 연기대상에서대상수상자로호

명됐다.

이순재는KBS 2TV 드라마 개소리에서개의목

소리를듣게된원로배우를연기했다.드라마는자체

최고시청률4.6％를기록했다.

이순재는 무대에 올라 오래 살다 보니 이런 날이

온다고운을뗐다. 이어 언젠가는기회가한번오

겠지 하면서늘준비하고있었는데오늘, 이아름다

운상,귀한상을받게됐다고말했다.

이순재는이날수상소감에서현재교수로재직중

인대학교의학생들을언급하기도했다.

그는 가천대석좌교수로13년째근무하고있는데,

그학생들을믿고나름대로최선을다해서오늘의결

과가온걸로알고있다며눈물을글썽거렸다.마지막

으로 보고계실시청자여러분께평생신세많이지고

도움많이받았다고말하고싶다며고개를숙였다.

1934년생인이순재는현재활동중인최고령배우

중한명이다.드라마뿐만아니라다양한연극무대에

도오르며활발한활동을이어오고있었으나,지난해

10월건강문제로공연중이던연극을전면취소하고

3개월간휴식을취하겠다고발표했다.

3개월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이순재는

후배배우들의부축을받으며무대에올랐지만,대상

수상자로호명된후후배들을향해두팔을번쩍들어

올리는모습을보여주기도했다.

이번시상식은지난달31일서울여의도KBS홀에

서진행됐지만, 제주항공참사로생중계를취소하고

지난11일오후9시20분부터녹화방송됐다.

다음은수상자명단.

▲대상이순재▲최우수상김정현, 지현우, 박지

영, 임수향▲우수상연우, 한지현, 박지훈, 금새록,

신현준,함은정,박하나,백성현,오창석▲베스트커

플상지현우임수향, 김정현금새록, 백성현함은정,

박지영신현준김혜은, 이순재아리연우 ▲인기상

김명수, 금새록▲조연상윤유선,김용건, 최태준▲

작가상 다리미패밀리 서숙향작가▲드라마스페

셜상오예주,남다름▲신인상홍예지,한수아, 서범

준,박상남▲청소년연기상문성현,이설아

/연합뉴스

90대이순재 첫연기대상
KBS역대최고령…시청자들에평생신세많이졌다

파묘 亞필름어워즈

11개부문후보올라

남우주연최민식 여우주연김고은등

장재현감독의오컬트영화 파묘<사진> 가올해아시

아필름어워즈에서11개부문후보에들었다.

아시아필름어워즈아카데미가지난10일발표한제18

회시상식후보명단에따르면 파묘는최고상인작품상

을비롯해감독상,남우주연상(최민식),여우주연상(김

고은),신인배우상(이도현)등11개부문에노미네이트

됐다.

홍콩액션영화 구룡성채:무법지대 (9개부문)를제

치고초청작가운데가장많은부문에서후보로지명됐

다.

지난해2월개봉한 파묘는거액을받고수상한묘를

옮기게된풍수사와장의사, 무속인에게벌어지는기이

한이야기를그린작품으로누적관객1191만여명을기

록한흥행작이다.

임지연은오승욱감독의 리볼버로여우조연상후보

에선정됐다.

우민호감독의 하얼빈을찍은홍경표촬영감독은촬

영상후보에올랐다.

아시아필름어워즈는부산도쿄홍콩세국제영화제가

아시아영화발전을위해설립한아시아필름어워즈아카

데미주최로매년열리는시상식이다.

올해심사위원으로는홍콩배우훙진바오(홍금보)가

위촉됐다. 심사위원및 200여명의투표위원과함께수

상자를가린다.

시상식은오는3월16일홍콩웨스트구룡문화지구의

공연예술스튜디오시취센터(Xiqu Centre)에서열린

다. /연합뉴스

2024KBS연기대상에서대상수상배우이순재

BTS제이홉 솔로월드투어

다음달서울KSPO돔시작…미국등15개도시

그룹방탄소년단(BTS)의제이홉<사진>이2월28일부터3월2일

까지서울올림픽공원KSPO돔(체조경기장)에서단독콘서트를열

고 첫 솔로 월드투어 호프 온 더 스테이지 (HOPE ON THE

STAGE)를시작한다.

소속사빅히트뮤직은지난10일팬플랫폼위버스에포스터를게

재하며월드투어개최소식을알렸다.

호프온더스테이지는제이홉이데뷔이래처음으로여는솔로

월드투어다.

빅히트뮤직은 이번 공연명은 무대 위의 제이홉을 뜻하면서도

그와관객이바라는희망,소원, 꿈등이스테이지를통해여러가지

형태로표현될것이라는의미를담고있다고소개했다.

제이홉은자기뿌리를소재로한스페셜앨범 호프온더스트리

트VOL.1 (HOPE ON THE STREET VOL.1)에수록된노래들

을라이브로처음들려줄예정이다.그는서울에이어미국로스앤젤

레스시카고, 멕시코멕시코시티, 필리핀마닐라, 일본사이타마오

사카, 싱가포르, 태국방콕, 마카오, 대만타이베이등총15개도시

에서31회에걸쳐팬들을만난다.

서울공연은 3회모두온라인라이브스트리밍이병행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대형산불상황을고려해북미공연관련내용은추

후공지된다. /연합뉴스

<제이홉인스타>


